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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system that can increas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using the image of frontal face,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 the subjective classification of Sasang constitution based on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s’ experiences. For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e shapes of the eyes, nose, 

mouth and chin were defined, and such characteristics were extracted using the morphological 

statistic analysis of face images. Then, Sasang constitution was classified through a SVM (Support 

Vector Machine) classifier using the extracted characteristics as its inpu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periment, the proposed system showed a correct recognition rate of 93.33%. Different 

from existing systems that designate characteristic points directly, this system showed a high correct 

recognition rate and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useful as a more objectiv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system.

▸Keyword :Sasang Constitution, Face Feature Extraction, Active Shape Model, Support Vector Machine

I. Introduction

동무이제마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그 치료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동의수세보원에서 사상의학을 제창하였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4가지 체질로 구분하며 각 특성에 

따라 특별한 건강 정보와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 4가지 체질에

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있으며 한방병원에서는 

먼저 체질을 판별한 후 이러한 체질을 기준으로 병을 진단하여 

각 체질에 따른 처방을 한다. 사상체질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용모에서 나타나는 느낌을 보는 용모사기 방법과 체형·기

상을 보는 체형기상 방법, 내면적인 성격을 살피는 성질재간 방

법, 병의 특이한 증상과 약물 반응을 체크하는 병증약리 방법 

등이 있다.

사상의학은 체질에 따라 처방법이 달라지므로 체질진단의 

정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상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임상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상의학을 임상에 바로 적용

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한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진단

하기 때문에 그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1]. 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와 신뢰도를 높

일 수 있는 방법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얼굴을 이

용한 진단을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처럼 얼굴은 사상체질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신체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과학적이

고 객관적인 진단에 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얼굴분석을 통한 사상체질의 인식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얼굴 영

상을 이용한 사상체질 분석 방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특징을 직접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수작

업을 통해 사상체질을 진단하거나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하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얼굴의 형태학적 정보를 분석하여 얼굴영상에서 특징을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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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ndmark to represent the face shape

로 추출하고 사상체질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여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관련연구인 기

존 사상체질 분류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하며,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며 제 4장에서는 실제 

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사상체질 분류의 주관적인 평가를 대신하여 객관화와 신뢰

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얼굴영상 기반 사상체질 분류 시스템은 

크게 얼굴의 특징 추출과 추출된 특징에 대한 분류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추출된 특징에 대한 분류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다양한 방

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샘플 데이터를 

확보하여 얼굴영상에 대한 분석 값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도

출하는 방법이 있다[3,4]. 또 다른 방법으로는 SVM을 분류기

를 이용하여 샘플 데이터에 대해 패턴을 학습하는 분류방법이 

있으며 데이터에 대한 구분력을 높이기 위해 선형 판별분석법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특징 벡터 

사이의 클래스 분리를 최대로 한 후에 SVM을 적용하는 방법

[5]과 판정 불능 집단을 추가하여 판정 불능 SVM 분류기를 선

행한 후 사상체질 SVM 분류기를 적용하는 방법[6]으로 그 정

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모두 촬영된 영상에서 특징점을 직접 지정하는 수작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얼굴영상에서 직접 특

징점을 지정하는 방식은 지정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 

주관적인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사람이 동일

한 영상에 반복적으로 특징점을 지정할 경우에도 항상 같은 위

치를 지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측정의 오차를 발생

시킴과 동시에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감으로써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굴 내 

주요 특징 영역 추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눈썹, 눈, 코, 

입의 사각영역만 추출[4]함으로써 실제 사상체질 분류를 위한 

특징을 구성하는데 쓰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용모사기뿐 아니라 체형기상, 

성질재간, 병증약리 4분류의 특징들을 추출하여 퍼지분류기를 

통해 학습 및 인식하여 그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으나 

설문지를 통해 특징들을 추출함으로써 설문지 대상자의 주관적

인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7]. 또한, 3차원 안면자동인식기

(3D-AFRA)를 통해 얻은 3차원 계측값으로 판별방정식을 만들

어 사상체질 진단을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3차원 안면

자동인식기의 높은 가격과 비교적 큰 크기로 인해 규모가 큰 

한방병원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GB 카메라를 이용해 얻은 얼굴영상

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상체질을 분류할 수 있으며, 사상체질 분

류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적인 기준을 통해 자

동으로 얼굴영상에서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분류하는 시스

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III.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System by Morphological Feature

Extraction of Facial Images

1. 형태학적 통계 모델을 이용한 안면영상 특징점 추출

본 논문에서는 얼굴영상에서 사상체질 분류를 위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형태학적 통계 모델인 ASM(Active Shape 

Model)[9]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한다. ASM은 객체의 윤

곽 정보를 학습하여 통계적 특성을 구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새

로운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평균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물체의 

특징점을 찾는 방법이다. 안면영상의 경우 눈, 코, 입 등 대략의 

형태가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평균적인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ASM을 이용해 보다 정확

하게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다.

ASM을 이용해 안면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해 먼저 형

태 모델 생성을 위한 학습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ASM 학습

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특징점인 랜드

마크가 표시된 학습영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랜드마크들을 식 

(1)과 같이 형태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는 N개의 영상에서 i

번째 영상에서 추출한 특징벡터를 뜻하며 n개의 랜드마크 x, y  

좌표로 구성된다.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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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ndmark distribution changes shape sorting 

through
Fig. 3. Create a variety of landmarks using shape model

Fig. 4. Patch model created for each landmark

각 영상마다 얼굴의 위치와 크기, 회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식 (2)를 사용해 기준 형태벡터 를 바탕으로 최소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정렬하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mi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개의 학습영상에서 정렬된 형태벡터를 이용해 통계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다. 즉, 식 (3)과 같이 평균 형태벡터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해 공분산 행렬 및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한다. 

는 평균 형태벡터, 는 공분산 행렬을 나타내며 와 는 고

유값과 고유벡터를 뜻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러한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식 (4)를 이용해 평균모델에 변

형을 가하여 <그림 3>과 같이 다양한 얼굴 형태를 표현하는 랜

드마크들을 생성할 수 있다. 는 평균 형태벡터이며 는 앞서 

구한 k개의 고유벡터이고 는 모양 파라미터로써 고유값 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 로 모양 파

라미터를 제한하여 사용한다.

   

형태 모델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 얼굴 형태 중에서 가장 적

합한 랜드마크를 찾기 위해 각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의 

패치를 추출하여 N개의 학습영상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

는 패치 모델을 생성한다. 패치 모델은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하

는 구역에서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고 다른곳에서는 약한 반응

을 보여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5)와 같다.

min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는 패치 모델이고 는 i번째 샘플영상이며 은 가

장 이상적인 경우 입력영상과 패치 모델의 응답을 나타낸다. 가

장 이상적인 경우는 가운데를 제외한 모든 곳이 0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경우와 의 최소제곱오차가 가장 작아

지는 를 찾아 패치 모델을 구할 수 있다. <그림 4>는 각 랜드

마크별로 생성된 패치 모델을 나타낸다.

학습을 통해 생성된 형태 모델과 패치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입력영상이 들어올 경우 가장 적합한 얼굴 형태를 나타내는 랜

드마크를 추출할 수 있기 위해 얼굴영역을 감지해야 한다. 이것

은 얼굴영역을 감지한 후 얼굴영역 안으로 평균 얼굴 형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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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aar-like Feature mask 

범주 번호 계측항목(특징) 설명 정의

고경

계측

항목

1 미간점고 턱하점에서 미간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5 수직거리

2 비근점고 턱하점에서 비근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12 수직거리

3 동공점고 턱하점에서 동공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10 수직거리

4 비첨점고 턱하점에서 비첨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13 수직거리

5 비하점고 턱하점에서 비하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15 수직거리

6 상순점고 턱하점에서 상순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19 수직거리

7 구열점고 턱하점에서 구열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22 수직거리

8 구각점고 턱하점에서 왼쪽 구각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21 수직거리

9 하순점고 턱하점에서 하순점까지의 투영적 수직거리 24-23 수직거리

폭경

계측

항목

10 외미모점간폭 좌우 눈썹 말부의 최외측점간 투영적 직선거리 1-4 직선거리

11 내미모점간폭 좌우 눈썹 기부의 최내측점간 투영적 직선거리 2-3 직선거리

12 내안각간폭 좌우 눈 최내측 내안각간의 직선거리 8-9 직선거리

13 외안각간폭 좌우 눈 외안각간의 직선거리 6-11 직선거리

14 비익점간폭 좌우 비익점간의 직선거리 14-16 직선거리

15 인중폭 인중의 시각적 넓이 18-20 직선거리

16 구간폭 좌우 구각점간의 직선거리 17-21 직선거리

17 하악간폭 좌우 하악각점간의 투영적 직선거리 26-28 직선거리

18 안최대폭 좌우 관골부의 최외곡각점간의 투영적 직선거리 25-27 직선거리

Table 1. Facial feature

Fig. 6. Facial feature point 

치한 후 변형시켜 최적의 얼굴 형태를 찾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

서는 Haar-like Feature[10]를 이용해 얼굴영역을 검출하였다. 

Haar-like Feature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Haar-like Feature 마스크를 이

용하여 밝은 영역안에 있는 픽셀들의 평균에서 검은 영역에 포

함되는 픽셀들의 평균에 대한 차이를 구한 뒤, 그 차이가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얼굴에 대해 Harr-like feature가 있다고 판

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Edge, Line, Center 마스크를 이용하

여 픽셀들의 평균 차를 비교 한 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이를 얼

굴 객체로 판단한다.

얼굴 영역을 검출 한 후, 검출된 얼굴 영역에 평균 얼굴 형태

를 위치시킨다. 위치시킨 평균 얼굴 형태를 시작으로 앞서 학습

한 형태모델을 이용하여 영상의 얼굴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될 

때까지 그 위치를 변형시킨다. 유사한 형태인지는 앞서 학습한 

패치모델과의 반응이 가장 강한 지점을 찾음으로써 알 수 있다.

2. 얼굴영상 특징 기반 사상체질 분류

얼굴의 모양에 대하여 계량화하는 것을 얼굴의 계측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상체질 분류에 따른 체질별 눈, 코, 입, 

얼굴형 등 얼굴의 모양을 계량화하기 위해 한서대학교 부설 얼

굴연구소에서 연구한 얼굴의 계측 항목[11]을 참고하였으며, 

그 중 얼굴 정면영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방사경계측 항목을 제

외한 고경계측 및 폭경계측 항목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경계측 

및 폭경계측 항목 중에서도 얼굴 정면영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여 <그림 6>과 같이 27개의 특징점을 정의하였

으며, 이러한 점들 간의 거리로 얼굴의 형태를 표현한다. 최종

적으로 사상체질 분류에 사용된 계측 항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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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eature Extraction Results

정의된 특징들은 각 특징점들 간의 거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얼굴영상은 서로 그 크기와 회전정도가 다르므로, 얼굴영상을 

적절히 정규화한 뒤 거리를 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SM

을 통해 추출된 동공점간 거리를 기준크기와의 비교를 통해 얼

굴영상 및 추출된 특징 점의 크기를 변경하였고, 두 동공점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가 0°가 되도록 회전하였다. 이후, 정규화

된 특징점을 가지고 <표 1>에서 정의된 점간 수직거리 및 직선

거리를 구하여 18개의 특징벡터를 구성하였다.

다차원의 얼굴 특징을 분류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SVM 

분류기[12]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SVM은 기존 분

류기의 방식인 오류율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아닌 여백

(margin)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화 능

력이 뛰어나 미지의 새로운 입력이 들어올 경우 더 우수한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다. SVM은 주어진 공간보다 더 높은 차원으

로 데이터들을 변환한 후, 각 클래스들을 구분하기 위해 경계면

에서 가장 인접한 점인 support vector와의 거리를 최대화 하

는 최적 분리 경계면을 찾아 클래스를 분류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SVM은 이진분류 문제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본 사상체질 분류 시스템에서는 소음인, 소양인, 태음

인, 태양인을 분류하기 위한 다중분류 문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

다. 다중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One-Against-All 

방식과 One-Against-One 방식이 존재한다. One-Against-All 

방식은 각 클래스마다 해당 클래스와 나머지 모든 클래스로 나

누어 이진분류 SVM을 구성하고 이를 결합하여 다중분류 문제

를 해결하며 One-Against-One 방식은 조합가능한 모든 클래

스 쌍에 대해 이진분류 SVM을 구성하며 Voting 구조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클래스로 최종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One-Against-One이 One-Against-All보다 효율성은 떨어지

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본 논문에서는 사상체질 분류

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One-Against-One 방식을 이용

하여 다중분류 SVM을 설계하였다.

SVM에서 마진이 최대가 되는 결정 경계를 찾기 위해 식 (6)을 

이용한다. 는 초평면의 법선 벡터로서 초평면의 방향을 나타내

고 b는 초평면의 위치를 나타내며 는 샘플 특징벡터를 뜻한다. 

    

임의의 점 에서 초평면까지의 거리는 식 (7)과 같으며 이러

한 거리를 여백이라 한다. 서포트 벡터는 경계 직선으로부터 가

장 가까운 것들로 여백의 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






한편, 선형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비선형의 결정경계를 필요

로 하게되는데, SVM의 경우 커널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한다. 

선형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 특징 공간을 더 높은 차원의 새로

운 공간으로 매핑하여 선형 분리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식 

(8)과 같이 현재의 입력공간을 더 높은 차원의 특징공간으로 투

영(Project) 시키는 것이다.

    → 
→  

식 (9)는 커널 함수와 비선형 SVM의 결정경계를 나타내며, 

커널 함수를 이용하여 비선형 SVM의 결정경계를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  



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커널 함수로는 다항식 

커널, RBF(Radial Basis Function) 커널, Sigmoid 커널함수 등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식 (10)의 RBF 커널 함수를 사용하여 

결정 경계를 도출하였다.

  
 



IV. Experiment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상체질 분류 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

가를 위해 Inter(R) Core(TM) i5 @2.60GHz CPU, 8GBytes 

memory의 컴퓨터 환경 아래서 Windows 7 64bit, Visual 

C++ 언어를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실험은 첫 번째로 얼굴의 

형태학적 분석을 통한 특징점 추출 결과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본 시스템의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ASM을 이용한 특징점 추출 부분의 구현을 위해 사용할 학

습데이터는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제작한 MUCT 데이터베이

스에서 2,914개의 얼굴영상을 사용하였다. MUCT 데이터를 이

용하여 각각의 랜드마크로 구성된 형태 벡터의 정렬 후 형태 

모델 및 패치 모델을 생성하는 학습과정을 거쳤다. 학습 후 새

로운 입력영상을 통해 확인한 28개의 특징점 추출 결과는 <그

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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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mple data image

학습데이터 평가데이터 전체데이터

소음인 192 50 242

소양인 191 50 241

태음인 194 50 244

합 계 577 150 727

Table 2. Sample data

사상체질 

분류

전체 

데이터

학습 

데이터

평가 

데이터

결과

정인식 오인식 인식률

소음인 242 192 50 46 4 92.00%

소양인 241 191 50 46 4 92.00%

태음인 244 194 50 48 2 96.00%

합  계 727 577 150 140 4 93.33%

Table 3. Recognition results

두 번째로 본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한의사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총 413개의 샘플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샘플데이터는 한방병원에서 촬영한 정면 얼굴영상으로 각 샘플

에 대해 한의사의 진단결과가 나타나있는 데이터를 뜻한다. 

<그림 8>은 확보한 413개의 샘플데이터 중 일부분을 보여준

다. 수집한 샘플데이터의 경우 소음인이 가장 많고 소양인과 태

음인은 그 수가 소음인에 비해 적으며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 

집합은 SVM과 같은 데이터 분류 기법을 적용할 때 매우 저조

한 성능을 야기한다. 따라서 Over-sampling 기법인 SMOTE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13]를 적용

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 후 학습과 인식 실험을 진

행하였다. <표 2>와 같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577개,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150개로 분류하였으며 학습데이터는 사상체질 

분류 시스템의 SVM 분류기 학습을 위해 사용하였고 평가데이

터는 학습된 분류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 따르면 4가지 체질 중에서도 태양

인의 인구가 매우 낮아 그 비율이 0.1%정도라고 나타나 있다. 

실제 한방병원의 임상에서도 태양인의 수가 극히 적어 일반적

으로 체질 판별 시스템의 실험에서 태양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에서 태양인은 제외되었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학습데이터에서 ASM

을 이용하여 추출한 특징점으로 앞서 정의한 18개의 특징을 계

산하여 특징 벡터를 구성한다. 특징벡터를 입력으로 하여 사상

체질 분류를 위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에 대한 3가지 클래스

의 분류가 가능한 다중분류 SVM 분류기를 학습시켰다. 그 후  

평가데이터에 대해 추출된 특징점으로 특징 벡터를 구성하여 

학습된 SVM 분류기의 입력으로 넣으면 학습결과인 각 클래스

의 결정경계를 바탕으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상체질 분류결과가 출력된다. 본 사상체질 분류 시스

템을 적용한 인식결과와 한방병원의 진단결과를 비교하여 인식

률을 측정하였다. <표 3>은 실험결과를 나타내며 평균 인식률

은 93.33%로 산출되었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과 함께 항상 수작업으로 얼굴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얼굴영상에서 형태학적 

모델인 ASM을 이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SVM 분류기 기반의 

사상체질 분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은 형태 벡터에 대해 PCA를 수행하여 고유벡

터와 고유값을 얻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얼굴을 표현하는 

랜드마크들을 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하

여 영상의 밝기값을 통해 패치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입력영상에서 최적의 랜드마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얻

어진 특징을 입력으로 하여 SVM 분류기를 이용해 사상체질을 

분류한 결과 평균 93.33%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사상체질 분류 시스템을 통해 얼굴 영상에서 

특징추출과 분류를 자동화하여 기존의 시스템에서 보다 객관적

이고 향상된 신뢰도로 사상체질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그러나 사상체질 판별을 위한 진단 방법에는 얼굴을 이용

한 용모사기뿐만 아니라 체형기상, 성질재간, 병증약리 등 다양

한 방법이 있으므로 얼굴과 더불어 체형, 성격 등의 특징을 추

출하여 함께 진단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

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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